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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니스트 국무장관


수년 전에 우리에게 감명을 주는 기발한 행사가 뉴욕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미 연방하원의 중진 국회의원의 21세된  손녀가 소프라노 독창회를 유명한 카네기 홀에서 가졌습니다. 그 하원의원은 13선을 거쳐 26년 동안 의정생활을 한  톰 랜토스 (Tom Lantos)의원인데 그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중진이었습니다. 랜토스 의원의 손녀는 중병의 진단을 받았고 시한부 생을 선고받아 놓은 상였습니다. 그녀가 카네기 홀에서 소프라노 독창회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에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유명인들이 대거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의 반주를 몇곡 했고 피아노 연주도 한 피아니스트가 관중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피아니스트가 다름 아닌 당시 미국의 현직 국무장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Condoleezza Rice) 장관의 피아노 실력은 제법 알려진 상태이었지만 그녀의 살력이 카네기 홀에서 연주할 정도임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렌토스 의원은 얼마 살지 못할 그이 손녀의 소프라노 독창회에 반주와 피아노 연주를 해달라는 부탁을 라이스 장관에게 했습니다. 그런 부탁을 쾌히 승락한 라이스 국무장관은 정당을 초월해서 야당의원의 손녀의 독창회를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반주외에도 베르디 (Verdi), 모짜르트 (Mozart), 및 제롬 컨 (Jerome Kern)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감명을 준 것은 정치적으로는 항상 대결만 하던 민주당의 중진의원과  시들어가는 생명의 주인공인 그의 손녀를 위하여 무대에 같이 선 라이스 장관과의 따뜻한 인간 관계이었습니다. 그 연주 장소에서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없었습니다. 가련한 처녀 음악가와 정치인 할아버지와 여당 정부의 서열 제 3위인 라이스 장관 사이에 꽃피운 아름다운 관계만 있었습니다. 사실 랜토스 의원은 스탠포드 대학교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의 팔로알토 출신이고 라이스 국무장관은 26세의 나이로 스탠포드 대학의 교무처장을 역임했는데 그 때부터 그들 사이에는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3살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음악가로 만들어 보려는 그녀의 부모는 그녀의 이름을 이탤리어로 사용되는 음악용어 con dolcezza 를 닮은 Condoleezza 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부유하지 못한 흑인보모에게 태어났지만 타고난 재능으로 인하여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에도 특출했습니다. 그녀는16세에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원래는 피아노에 비범한 재능을 보여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 콩클에서 중요한 상은 독차지 하다시피했습니다. 파아니스트가 될 꿈을 갖고 있었지만 그녀가 콜로라도 대학교의 3학년이었을 때 전공을 바꿔서 국제관계를 전공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러시아와 동구권에 관한 조예를 깊이했고 러시아어에도 유창했기 때문에 부시 부자의 보좌관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모든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라이스 장관은 음악으로 외교의 분위기를 잘 조절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녀가 파리에 갔었을 때에는 정부당국자들과 회담이 끝나면 파리의  음학학교를 방문하여 음학도들에게 친이 격려도 하고 피아노를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락 전쟁에 관하여 미국과 마찰을 비진 프랑스의 정부당국자들도 라이스 장관이 음악으로 형성하는 부드러운 음악에는 고집도 허세도 부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라이스 장관은 학문적으로나 정치부분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승승 장구 성공의 길을 밟었지만 아직 미혼입니다. 아마도 너무 똑똑하고 지식과 재능이 탁월하여 감히 청혼을 할 남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이스 장관이 한국에 방문 할 때 음악을 세계에서 누구보다 좋아하는 한국민들을 위하여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할 기회를 만들었으면 양국간의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라이스 장관을 암캐라고까지 혹평을 한  북한의 외교관들이 카네기 홀에 참석하여 그녀의 연주를 들었다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 

